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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피해자들은 또 다시 지옥 같은 삶으로 내몰렸다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 공천 규탄한다.  

 

참담하고, 참담하다.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가 21대 국회의원 미래통합당후보(경북         

경주)로 공천됐다. 애초 김석기는 공천심사에서 탈락(컷오프)됐지만, 황교안 대표는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결과를 3번이나 뒤엎는 억지를 부리며 김석기를 공천했다.        

민주적이어야 할 공당의 공천이, 총선 이후 ‘친황’ 체제 구축을 위한 황교안의 사천,            

‘황천’으로 변질되었다. 김석기의 공천은 인륜마저도 저버린 막천이다. 황교안과        

김석기의 ‘안면몰수’,  ‘인면수심’이 극에 달했다. 

 

11년전새벽,여섯명의국민이하루아침죽었다.용산참사는 ‘김석기등경찰수뇌부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작전을 강행해 국민이 사망한         

사건’이라는 것이, 작년 경찰과 검찰 조사위원회의 공식 결론이다.  

범죄자 이명박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무리한 살인집안을 강행한 김석기에게, 또          

다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겠다는 건가! 용산참사를 망각하는         

황교안 무리들의 행태가 끔찍하다. 

 

아니 어쩌면 저들은 망각하지 않았다. 또 다른 용산참사를 부추기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와 ‘구도심 고밀도/고층 종합개발’을 총선공약으로 내건 미통당은, 개발의        

걸림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도 똑 같이 할 것”이라고 말한 김석기 공천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용산을 망각한게 아니라 용산의 잔혹함을 기억하라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미통당 텃밭에서의 공천은 당선과 다름없다고 한다. 김석기 공천으로 용산참사         

유가족과 생존철거민등피해자들은또다시앞으로 4년의지옥같은삶으로내몰렸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시효의 뒤에 숨어 금배지를 달고 떵떵거리는 가해자를,         

앞으로 최소 4년이나 더 지켜봐야 한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삶은 불타던 망루 속            

생지옥이나 다름없다.  

 

경주 시민들께호소드린다.제발용산참사를잊지말아달라. 여섯명의죽음에책임이           

있는 김석기가 경주시민과 국민의 대표가 되는 폐륜을 이번만은 막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사과도 반성도 없이 금배지 달겠다고 악다구니 부리는 김석기의          

추악함을 용납하지 말아달라.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경주시민을 우롱하는 추태를         

부린 황교안과 미래통합당을 심판해 달라.  

 

용산학살 책임자 김석기는 국회가 아니라 법정에 서야한다.표의심판이아닌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뻔뻔하고, 잔인하다! 김석기 공천 규탄한다! 

친황 만들기 억지 공천, 황교안을 규탄한다! 

용산학살 살인진압, 김석기를 처벌하라! 

 

2020년 3월 27일 

용산참사 유가족 및 생존철거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